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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21일 평화열차

경의선DMZ train(이하경의선DMZ트레인)이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안에위

치한 도라산역에 도착하자 코레일 승무원의 설명이었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은

아직한반도에 전쟁이끝나지 않았음을알 수 있게해주는곳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이뤄진후비무장지대와민통선은남북화해의상징으로부상하며다시금관심

을받고있다 비무장지대는일반인들의접근이금지된곳이고민통선은일부지역에한해서방문할수

있다 사람들의발길을허락하지않는지역이기에당연히개발을할수없는곳이기도하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기억속에흐릿하게남아있는곳이바로이비무장지대와민통선이다

남북 소통의 첫 관문 비무장지대민통선

경기

코레일승무원의말처럼도라산역은통일이아니더라도남북이교류하게되

면철도로남과북을연결해주는중요한시설이다

남과북이대치하고있는지금도라산역은경의선DMZ트레인만이운행하고있다

서울역과 도라산역을 오가는 경의선 DMZ 트레인은 사실 625 이전에는 경의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에는용산과신의주를달렸던열차지만지금은비무장지대앞에서끊겨있기에서울역과도라

산역을오가고있다

DMZ트레인앞에 경의선이라는단어를붙이는건DMZ트레인노선이하나더있기때문이다

바로전쟁으로인해끊어진경원선구간을오가는 DMZ 트레인도있어서다 경원선 DMZ 트레인은서울역에서

연천신탄리역까지오가는노선이다

이번에방문한경의선 DMZ 트레인이중심코스인도라산역과도라산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등은민통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미리신청한사람외에는방문할수없다

경의선DMZ트레인에탄사람들은임진강역에도착해신원확인절차를거친후도라산

역으로향할수있다

그리고도라산역에도착해서도미리준비된차량을이용해정해진관광코스만을방

문할수있다

이런까다로운절차에도불구하고이곳을방문한건전쟁으로인해갈라진

한반도의현실을느껴볼수있기때문이다

임진강역을지나며열차밖으로비치는민통선으로안으로들어왔음을알수

있게해주는철조망과폭격으로파괴된다리그리고도라산역에도착해서만나게

되는군인들의예사롭지않은눈빛은전쟁이끝나지않는국가에살고있는사람임

을다시한번느끼게한다

그렇다고이곳에서전쟁의상흔만느끼는건아니다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의 푸른들판을너머에 위치한북녘땅을 바라보며 하루빨리그곳의

사람들과소통하는날이오기를기원하게된다

마주잡은손을형상화한도라산역의외관을보며남북이화해의손을맞잡을날을꼽아본다

또 도라산평화공원안의전쟁당시의사진들을보며당시상황을간접적으로나마느껴보게되고평

화를기원하는조형물을보며전쟁이아닌평화를기원하게된다

평화공원안바람개비동산을뛰노는어린이들을보며평화는멀리있지않음을다시한번생각하

게된다도라산역은일반인들이쉽게접근할수없기에경의선DMZ트레인이도착했을때사람의숨

결이느껴진다 그러나사람의숨결도도라산역플랫폼모두에서느낄수는없다 북에서내려오는열

차가정차하는플랫폼은사람이없기때문이다

도라산역에서만난한관광객은 이열차가서있는건너편플랫폼이참썰렁하네요 지금은비어있

지만경의선이다시연결된다면저곳에도사람의숨결이느껴지겠죠 그날이언제쯤올까요라고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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